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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표 문학상 한미수필문학상 대상에 김대현 과장
(창원파티마병원 흉부외과)
수필 작품 ‘아이가 다쳤다’로 대상 수상…공식 수필가 등단
[bookmark: _GoBack]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 등 총 14명의 의사 수필가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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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20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상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료계 대표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한 한미수필문학상 대상작에 창원파티마병원 김대현 흉부외과장이 쓴 ‘아이가 다쳤다’가 선정됐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5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제20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대상 수상자를 비롯한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한미수필문학상은 환자와 의사 간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한미약품과 ‘청년의사’ 신문이 2001년 제정한 의료계 대표 문학상이다. 대상 수상자는 ‘한국산문’을 통해 정식 수필 작가로 등단하게 된다. 수필문학상 심사는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서정시의 대가 정호승 시인과 소설가 한창훈, 문학평론가 홍기돈 교수(가톨릭대 국어국문학과)가 맡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 속 생생한 이야기들을 수필로 풀어낸 128편의 작품을 응모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위원회는 “결선에 오른 수필 모두 한미수필문학상 명성에 걸맞는 충분한 작품성을 갖추고 있었다”며 “올해는 특히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난 20여년간 ‘의사와 환자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 온 한미수필문학상의 위상과 역량을 확실히 느낀 한 해였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이사는 “20년간 지속된 한미수필문학상은 이제 의료계 대표 문학상이자 의료인들 등단의 무대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며 “한미수필문학상이 의료인들의 삶과 고뇌를 담아내는 소중한 문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20회 한미수필문학상 수상작.(수상자 이름 가나다순)

[대상]
<아이가 다쳤다> 김대현 창원파티마병원 흉부외과

[우수상]
<서로의 삶을 이어내는 생명의 끈> 김신곤 고려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두 얼굴의 자장면> 이영준 이영준비뇨기과의원
<침묵조차 슬픈 당신에게> 이한준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려상]
<저와 스파링을 하시겠어요?> 김한성 용인정신병원
<할아버지> 문윤수 을지대학교병원 외과
<직업 여성> 박천숙 부산 미래아이 여성병원
<손수건> 우샛별 동탄연세소아청소년과
<다녀올게> 이도흥 의정부 마스터플러스병원
<계절근로자 Q의 이야기> 이수영 화순전남대병원 외과
<마땅히 그랬을 거야> 이재명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중환자외과
<그의 체취> 조석현 누가광명의원
<자운영 꽃들처럼> 채명석 부산오케이의원
<연수수산> 홍유미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위 수상작들은 ‘청년의사’ 신문 홈페이지에서 ‘한미수필문학상’을 검색해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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